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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적･사회적 전환기의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 발달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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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요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는 몸과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때의 경험은 이후 

삶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고등학

교 진학이라는 발달적으로 커다란 변화와 코로나-19라는 예기

치 못한 사회적 위기 상황을 동시에 경험할 때 보이는 스마트폰 

의존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탐색하고자 했다. 더불어 이러한 다

양한 스마트폰 의존 변화 양상이 사회성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2,590명의 청소년을 5년(2018-2022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

과, 4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대다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스

마트폰 의존을 점차 줄여가거나(75%), 청소년기 내내 의존하지 

않는 모습(11%)을 보였다. 그러나 약 8%는 5년 내내 스마트폰

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만성 의존’ 모습을 보였고, 7%는 코로나

-19를 겪으며 갑자기 스마트폰 의존성이 높아졌다. 특히 스마

트폰에 장기간 의존해 온 경우, 고교 2학년 때 사회적 위축 양상

이 두드러져 고립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는 

환경적 격변기에는 스마트폰 의존성 급증에 대비한 예방책이, 

만성 의존군에게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맞춤형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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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발달적 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전환기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학

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시기 동안 스마트폰 의존의 종단적 발달유형을 도출하고, 관련된 초기 청소년기 개인, 부모, 

또래 특성을 탐색하며, 후기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2022년 자료

(N =2,590명, 남학생 54.2%)를 활용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 시기의 개인･부모･또래 요인을 예측요인으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사회적 위축을 결과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스마트폰 의존은 매년 반복 측정된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시점과 

고등학교 입학 시점을 전환기로 포함한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Piecewise Growth Mixture Model)을 통해 종단적 발달유형을 

도출하였다. 예측요인의 영향력은 R3STEP 보조분석을 통해, 유형 간 사회적 위축의 차이는 BCH 보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기 스마트폰 의존의 종단적 발달유형은 다음의 네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① ‘미의존 집단’(11%), ② ‘의존성 발현 집

단’(7%), ③ ‘의존성 감소전환 집단’(75%), ④ ‘만성 의존 집단’(8%). 또한, 초기 청소년기의 개인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

었으며, 부모 및 또래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의존성 발현 집단’보다는 ‘만성 의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만성 의존 집단’보다는 ‘의존성 감소전환 집단’, ‘의존성 발현 집단’, ‘미의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학업무기력 수준이 높을수록 ‘미의존 집단’보다는 ‘의존성 발현 집단’에, 나아가 ‘의존성 발현 집단’보다는 ‘만성 의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후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 수준은 ‘만성 의존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세 집단(‘미

의존’, ‘의존성 발현’, ‘의존성 감소전환’)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양상이 생애 복합 전환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발달궤적을 보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주요 전환기를 기점으로 발달궤적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했다. 청년기 사회적 은둔 및 고립이 심화되는 현 시점

에서, 본 연구는 만성적인 스마트폰 의존이 청소년기 후반의 두드러진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짐을 밝혀냄으로써, 스마트폰 의존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초기 청소년기 이전의 선제적 개입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는 학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주제어: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 고등학교 진학, 코로나-19, 스마트폰 의존, 사회적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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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발현되는 문제로, 최근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청소년기 스마

트폰 의존은 단순한 행동습관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고립과 같은 부정적인 발달로 이어질 수 

있기에(김병년, 2013; Underwood, Brown & Ehrenreich, 2018), 스마트폰 의존의 발달적 

양상을 종단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발달적 전환기(developmental transition)

는 급격한 재구조화가 수반되는 변혁적 과정(transformational process)을 포함하며(Ram 

& Grimm, 2015), 이러한 전환기의 특성상 개인 내에서도 발달궤적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개인 간에도 그 변화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의 진학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두 전환이 맞물린 ‘복합 전환기(dual transition 

period)’에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있어 다른 시기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발달적 양상

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Donker, Mastrotheodoros, Yanagida & Branje, 2025). 이는 

전환기를 포함한 종단적 연구 맥락에서는 스마트폰 의존의 발달 양상을 단선적인 접근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변혁적 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섬세한 모델링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발달적 전환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전환기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의존을 강화하거나 억제하는 상반된 상황에 동시에 노출되었다. 

고등학교 진학은 학업 중심의 생활과 책임있는 스마트폰 사용을 요구하기에(조미형, 이정은, 

2008),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하는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반면(이경은, 염동문, 2018), 코로

나-19 팬데믹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격 학습의 증가로 스마트폰 사용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ciacca, Laffan, Norman & Milosevic, 2022). 이처럼 상반된 영향을 

가진 두 가지 전환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은 하나의 단일한 발달궤적

으로 수렴되기보다 다양한 발달궤적으로 분화되어 공존할 가능성이 높아 이질적 변화양상 

포착을 위한 정교한 분석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스마트폰 의존 발달양상을 

종단적으로 분석할 때, 연구 기간 전체에 걸쳐 변화양상이 일정한 비율과 방향으로 유지된다

는 가정을 가진 분석모형을 주로 적용했다(예, 장유진, 홍예지, 2019; 조윤주, 2019).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종단적 변화의 평균적인 양상은 잘 포착할 수 있지만, 전환기를 전후로 달라지는 

변혁적 과정은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발달적 전환기와 사회적 전환기가 중첩되는 복합

전환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Piecewise Growth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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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PGMM)을 적용하여 스마트폰 의존의 이질적인 발달궤적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할함수 모형은 종단적 변화 과정을 연속적으로 추적하면서, 특정 관찰시점을 기준으로 변화

의 속도나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는 비선형적 변화양상을 분석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Grimm, 

Ram & Estabrook, 2016). 잠재성장혼합모형은 종단적 발달궤적의 이질성을 가정하고 있어

(Jung & Wickrama, 2008), 청소년들의 변화 다양성을 포착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나아가, 각 발달궤적 유형을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개인적 

특성(성별, 자아존중감, 학업무기력),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백소진, 오홍석, 2017; 오세현, 

김지윤, 2021; 윤은영, 2023)와 같은 초기 청소년기의 다양한 선행 요인들이 이러한 이질적 

궤적 유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기 스마트폰 의존 경험의 종단적 

발달 양상은 후기 청소년기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Bronfenbrenner, 

1979; Elder & Shanahan, 2007).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의존 발달궤적 유형이 후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청년

기 사회적 고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Cho, 2015; Coyne, Rogers, Zurcher, 

Stockdale & Booth, 2021), 스마트폰 의존의 장기화가 오프라인 사회적 상호작용 결핍 

및 심리적 고립을 유발하여 후기 청소년 및 청년기의 부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김병

년, 2013; Underwood et al., 2018)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 의존 양상에 따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개입 집단을 조기에 식별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발달적･사회적 전환: 고등학교 진학과 코로나-19

청소년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발달적 전환 중 하나는 학교급 전환이며(Zeedyk et al., 

2003), 한국의 고등학교 진학 과정은 중학교 3학년 후반부터 시작되는 연속적인 변화과정이

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이 시기에는 학업요구 증가, 또래관계 재구조화, 자율성 확대 

등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이 요구되며(Akos, Rose & Orthner, 2015), 이러한 생활 패턴의 

변화는 스마트폰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대부분의 청소년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 학업 부담 증가와 규제 강화로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이경은, 염동문, 2018). 그러나, 2020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청소년들은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등교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고 비대면･줌 수업이 병행되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 원서 접수, 졸업, 입학 준비 및 전이까지를 경험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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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사회적 고립, 원격학습 확대, 온라인 접촉 증가 등 변화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가속화시켰다(de Freitas, Gaíva, Diogo & Bortolini, 2022; Serra, Lo Scalzo, Giuffrè, 
Ferrara & Corsello, 2021). 실제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중･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스마

트폰 사용 시간은 약 3.3시간이었으나, 2021년에는 약 5.1시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즉, 고

등학교 진학이라는 발달적 전환기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전환기로서의 코로나-19는 오히려 스마트폰 의존을 심화시키는 상반된 

영향을 발휘하는 전환적 사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발달적 전환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전환기

가 중첩되어 발현된 구간을 ‘복합 전환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전환’은 단순히 순간적

인 단일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이고 과정적인 발달 구간을 의미한다(Elder 

& Shanahan, 2007). 이 복합 전환 과정 중 발달적 전환과 사회적 전환의 영향력이 교차하고 

집중된 2020년은 스마트폰 의존 궤적의 변화를 촉발한 핵심적인 변혁이 발생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두 전환기적 사건은 스마트폰 의존 양상에 상반된(증가 또는 감소) 영향을 미치며, 

전환기 특유의 변혁적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의 행동 양상이 전후로 다양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2020년 조사 시점은 9~12월 

하반기로,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등교 제한, 온라인 수업 등 

교육 환경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동시에 고등학교 진학 준비와 학교 선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발달적 전환과 사회적 변화

가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할함수모형을 활용하여 2020년을 

복합 전환기의 변혁적 변동이 집중적으로 작용한 분석적 구획점으로 설정하고, 종단적 발달 

과정의 연속성과 복합 전환기의 변혁적 발달 양상을 동시에 분석 모형에 반영하고자 한다.

2. 스마트폰 의존 발달궤적 유형의 다양성과 관련 요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동일한 전환기를 겪더라도 다양한 변화궤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유형 간 차이를 설명하는 선행 요인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관점에 따르면, 미시체계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의 이질적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청소년의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 및 또래와 같은 미시체계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조윤주, 2019). 주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 가족, 또래 요인이 스마트폰 의존 관련 요인

으로 논의되어 왔다(백소진, 오홍석, 2017; 오세현, 김지윤, 2021; Wa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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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개인 요인과 관련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높을 가능성

이 크며(박민정, 조미희, 2019),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의존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학업

무기력은 입시 부담과 실패 경험을 통해 의존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오세현, 김지

윤, 2021; You, Zhang, Zhang, Xu & Chen, 2019). 가족 요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는 

팬데믹 이후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긍정적 양육은 의존을 감소시키는 반면, 부정적 

양육과 지나친 학업 기대는 의존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노충래, 김소연, 2016; 백소

진, 오홍석, 2017). 또래 요인 중 또래관계의 질은 스마트폰 사용 동기를 형성하는 핵심 사회

적 맥락으로, 긍정적 또래관계는 의존을 완충하지만, 소속감 결핍이나 팬데믹 상황과 같은 

사회적 제약은 정서적 보상과 연결 욕구를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하여 몰입을 촉진할 수 있다

(윤은영, 2023; Ellis, Dumas & Forbes, 2020). 이를 종합하면, 중학교 1학년 시기의 개인･
가족･또래 요인은 비교적 조기 개입을 통해 강화하거나 조정이 가능한 선행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 

시기의 개인, 가족, 또래 체계와 관련한 청소년 초기의 선행 요인과 스마트폰 의존의 종단적 

변화유형 간 관계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폰 의존 발달 경로를 보이는 

청소년 집단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선행 요인을 규명하고, 나아가 초기 개입 전략 

수립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스마트폰 의존 발달궤적의 다양성과 사회적 위축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약 3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으

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이들에게서 사회적 위축･우울･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여성가족부, 2022) 스마트폰 의존이 단순한 사용 습관을 넘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스마트폰 의존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는 단선적이지 않으며, 스마트폰은 청소년에게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켜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심리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이중적인 특성을 지닌다. SNS나 

메신저 활용은 또래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지지를 보완할 수 있으며(최정원, 이지연, 

김현수, 박지숙, 2022; Haddock, Ward, Yu & O’Dea, 2022), 정서적으로 안전한 소통공간

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갖는다(Cho, 2015). 그러나 동시에, 비교 경험과 

익명적 상호작용은 자존감 저하와 불안을 유발해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Underwood et al., 2018), 비대면 중심 의사소통은 대면관계 형성을 어렵게 할 위험도 존재

한다(김병년, 2013). 이를 종합하면, 스마트폰 의존의 이중적 영향과 청소년의 다양한 발달 

과정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 의존의 발달적 다양성에 따라 후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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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각기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 스마트폰 의존에 

관한 다양한 발달적 유형에 따른 후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 수준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건강한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8년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

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데이터 중, 중학교 1학년 코호트 1차년도(2018년)~5차년도(2022년)에 걸쳐 

수집된 데이터 2,590명(남학생 1,405명, 54.2%)을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스마트폰 의존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은 김동일 외(2012)의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활용한 1차년

도(2018년)~5차년도(2022년) 측정값을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일상생활 장애(5문항), 

가상세계 지향성(2문항), 금단(4문항), 내성(4문항)을 포함하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일상생활 장애를 측정하는 문항은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

다.’, 가상세계 지향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금단을 측정하는 문항은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종일 

일(공부)이 손에 안 잡힌다.’, 내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

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역문항은 역코딩 후 점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의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스마

트폰 의존 척도의 신뢰도는 1차년도 .78, 2차년도 .78, 3차년도 .82, 4차년도 .83, 그리고 

5차년도 .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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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 청소년기 특성

(1) 개인요인: 성별, 자아존중감, 학업무기력

청소년의 개인요인은 1차년도(2018년)에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성별은 ‘학생의 성별

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으로 (1=남자, 2=여자)로 측정되었고 분석에는 0=남자, 1=여자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

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

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학업무기력은 박병기, 노시언, 김진아와 황진숙(2015)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학업무기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지닌 상태인 통제신념 결여(4문항), 긍정적인 

학업의욕이 저하된 학습동기 결여(4문항), 학업상황에서 느끼는 즐거움, 유쾌함, 행복감 등의 

긍정 정서가 저하된 긍정정서 결여(4문항), 학업 및 과제 수행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인 능동수행 결여(4문항)라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제신념 결여를 측정하는 문항은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학습동기 결여를 측정하는 문항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긍정정서 결여를 측정하는 문항은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능동수행 결여를 측정하는 

문항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지 않는다.’ 등과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에 대해 부정적이며 의욕 및 동기

가 낮아 학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학업무기력 척도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2) 가족요인: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1차년도(2018년) 데이터로 Skinner, Johnson과 Snyder(2005)가 개발

한 척도를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

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 중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만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척도는 따스함(4문항), 자율성지지(4문항), 구조제공(4문항)

의 3개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스함을 측정하는 문항은 ‘부모

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자율성지지를 측정하는 문항은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구조제공을 측정하는 문항은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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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2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3) 또래요인: 또래관계

또래관계는 1차년도(2018년) 데이터로, 배성만, 홍지영과 현명호(2015)가 개발하고 타당

화한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를 측정하는 

8문항(예,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과 부정적 관계를 측정하는 5문항(예,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을 포함하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부정적 관계를 측정한 5문항은 역코딩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13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위축

결과요인인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인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5차년도(2022년)에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

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를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과 이계오(2010)가 수정･보완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문항의 평균값

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

적 위축 척도의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변화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2018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2022년)까지 5개년에 걸친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패널 조사 시점이 

9-12월인 점을 고려하여 2020년(중학교 3학년 시점)을 변곡점(Knot Point)으로 설정하여 

전환기 전후의 불연속적 변화를 포착하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적용했다. 초기 수준

(Intercept)은 2018년(중학교 1학년) 시점으로 설정하였으며, 변화율은 두 개의 독립된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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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Slope 1과 Slope 2)로 분리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기울기(Slope 1)는 전환기 

이전(2018–2020년, 중1–3)의 변화율을 나타내며, 각 차수의 요인부하량을 0, 1, 2, 2, 2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기울기(Slope 2)는 복합 전환기 이후(2020–2022년, 고1–2)의 변화를 

나타내며, 요인부하량을 0, 0, 0, 1, 2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할함수의 구조는 기존의 연속

적 변화 가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전환기의 변혁적 발달 양상을 드러내는 스마트폰 의존 

궤적의 불연속적 변동을 정교하게 추정할 수 있는 분석 전략이다(Grimm et al., 2016; Li, 

Duncan, Duncan & Hops, 2001).

이러한 종단 변화의 구조를 바탕으로, 유형 간 이질성을 탐색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

(Growth Mixture Model; GMM)을 적용하였다. GMM은 모집단 내 서로 다른 발달궤적을 

가진 하위 잠재집단(latent classes)을 탐색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분석기법으로(Muthén, 

2004), 각 집단별로 고유한 초기 상태와 변화율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Jung & 

Wickrama, 2008). 분석 과정에서는 적은 수의 잠재집단부터 보다 다양한 수의 잠재집단을 

가정한 모형들을 순차적으로 비교한 후, 모형 적합도, 집단 해석 가능성 등 이론적･실증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게 된다(Muthén, 2004). 본 연구

에서는 GMM과 분할함수 접근을 결합한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Piecewise Growth 

Mixture Model; PGMM)을 활용하여, 전환기 이전과 이후를 분리해 이질적인 스마트폰 의존 

발달궤적 유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와 하위잠재집단의 수는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sample-size adjusted BIC(sBIC) 

등의 정보준거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들 지표는 값이 작을수록 데이터에 더 잘 

부합하는 모형임을 의미한다(Bollen & Curran, 2006). 또한, 이 외에도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LMR-LRT)와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BLRT)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LMR-LRT와 BLRT는 유의확률(p-value)이 .05 미

만인 경우 k-1개의 집단보다 k개의 집단 모형이 통계적으로 더 우수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한다(Lo, Mendell & Rubin, 2001; McLachlan & Peel, 2000). 또한, 집단 분류의 

질은 엔트로피(Entropy) 값을 통해 평가하였다. 이는 각 사례가 특정 잠재집단에 얼마나 명확

하게 분류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의 분류 정확도를 의미한다

(Vermunt, 2010).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집단이 전체 표본의 약 5% 이상을 차지하

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며(Nylund-Gibson & Choi, 2018), 특히 해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 25~30명 이상의 사례가 필요하다고 보고된다(Jung & Wickrama, 2008). 본 

연구에서는 정보준거지수(AIC, BIC, sBIC), 유의성 검정 지표(LMR-LRT, BLRT), 그리고 

분류 정확도 지표(Entropy)를 다각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였다

(Ram & Grim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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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한 후, 본 연구에서는 각 잠재집단의 잠재변수 평균값(mean) 

또는 분산(variance)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음수로 추정되는 경우, 해당 값을 0으로 

고정하였다. 이는 모형의 수렴 및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적 조치이자, 본 연구의 

분석 목적이 각 집단 내 변화 특성보다는 집단 간 차이(inter-class differences)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형의 복잡성을 줄이고 간결성을 확보(parsimony)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이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Ram & Grimm, 2009). 이러한 방식은 

잠재집단 간 구조적 차이를 보다 명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며, 모형 적합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다. 결측치가 전혀 없는 사례는 1,963명(75.8%)이었으나, 결측치로 

인한 분석 대상의 감소를 방지하고 종단적 관계를 보다 타당하게 검증하기 위해 완전정보최대

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적용하였다. 이는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 추정치의 편향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Little & Rubin, 2002). 

이후, 도출된 하위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각 집단 간 사회적 위축 수준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를 외생 변수와 연계해 

분석할 수 있는 Vermunt(2010)의 3단계 추정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잠재집단 분류 

과정에서의 오분류 가능성을 통제하면서, 집단 간 차이 및 외생 변수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절차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잠재

집단을 탐색적으로 도출하고, 2단계에서는 각 사례에 대해 소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에 

할당되며, 이때의 분류 불확실성이 통계적으로 보정된다. 3단계에서는 외생 변수들과 도출된 

잠재집단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R3STEP 절차를 통해 독립변수(개인, 부모, 

또래요인)가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고, BCH 방법을 

활용하여 각 잠재집단 간 종속변수(사회적 위축)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Vermunt, 2010). 이러한 절차는 잠재집단 분류의 오차를 보정함으로써 

독립변수가 집단 소속에 미치는 영향과, 집단 간 종속변수 차이를 보다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게 한다(Asparouhov & Muthén, 2014).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스마트폰 의존의 

발달궤적이 서로 다른 잠재집단으로 구분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전반적으로 ‘유형 간 차이

(inter-class differences)’에 주목하였다. 반면, 각 유형 내에서의 변화궤적(intra-class 

change)과 관련 요인 간의 세부적 상호작용은 본 연구의 분석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모형의 복잡성과 연구 초점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분석은 

Mplus 8.3(Muthén & Muthén, 2019)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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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연구변인들에 대한 상관분석 및 기술 통계치는 표 1에 제시하였고, 1차년도(중1) 예측요인

들과 5차년도(고2) 결과요인이 스마트폰 의존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2. 스마트폰 의존의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 분석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년간 스마트폰 의존 변화 궤적을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 선형, 분할함수, 이차곡선 성장모형을 비교한 결과, 전환기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한 

분할함수 모형이 최적 모형으로 나타났다(x2(df )=27.564(8), CFI=0.992, TLI=0.991, 

RMSEA=0.031, SRMR=0.011). 이를 바탕으로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2~5집단까지 

모형을 비교한 결과, AIC, BIC, sBIC 감소폭, Entropy, LMR 및 BLRT 검정, 해석 가

능성과 집단 비율을 종합해 4집단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Nylund et al., 2007). 

정보지수(AIC, BIC, sBIC)는 3집단 보다 모두 감소하고, 5집단에서는 감소정도가 적어 

4집단에서 단순성과 설명력의 균형이 가장 잘 나타났다(Nylund et al., 2007). 또한 모

형 비교 결과, LMR=17.961(p =.01), BLRT=19.104(p＜.001)로 3집단 모형보다 4집단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5집단 모형에서는 이러한 적합도의 향상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아 4집단 모형이 최적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4집단 모형에서 분류의 질

을 나타내는 Entropy는 .68로 혼합모형 문헌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이며(Clark, 2010), 

집단 비율도 해석 가능한 분포를 보였다. 본 분석에서 일부 잠재집단(예, 의존성 발현 

집단 7%, 만성 의존 집단 8%)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잠재집

단의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과적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며(Nylund et al., 2007), 변곡

점(knot point)을 포함한 복합 비선형 모형에서는 7~8% 수준에서도 집단 분류의 안정

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Masyn,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의 4개 집단은 성장률 변화(slope) 양상이 질적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발달적･사회적 

전환기의 특수성이 반영된 실질적 잠재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의존 궤적의 잠재집단별 기술통계는 표 3에, 4개 잠재집단의 발달궤적은 그

림1에 제시하였다. 잠재집단 1(약 11%)은 평균 초기값이 1.590(p＜.001)으로 가장 낮았

고, 두 가지 평균 변화율(S1, S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0으로 고정하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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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하였다. 이 집단은 스마트폰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 특징이 있어 

‘미의존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약 7%)는 평균 초기값은 1.837(p＜.001)로 

‘미의존 집단’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전환기 이전 평균 변화율(S1)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아 0으로 고정하였으나, 전환기 이후 평균 변화율(S2)은 .330(p＜.001)으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집단은 전환기를 경계로 스마트폰 의존도가 급증한 특징이 있어 

‘의존성 발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3(약 75%)은 가장 많은 청소년이 속한 그

룹으로, 평균 초기값이 2.069(p＜.00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전환기 이전의 평균 

변화율(S1)은 0.094(p＜.00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전환기 이후 평균 변화율

(S2)은 –0.036(p＜.01)로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즉, 초기에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상승했지만, 고등학교 진학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의존성 감소전환 집단’으로 명명

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집단 4(약 8%)는 평균 초기값이 2.670(p＜.001)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평균 변화율(S1, S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0으로 고정하였다. 이 집

단은 스마트폰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어 ‘만성 의존 집단’

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1. 스마트폰 의존 잠재집단 발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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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 1차년도 스마트폰 의존 (중1) -

 2. 2차년도 스마트폰 의존 (중2) .43** -

 3. 3차년도 스마트폰 의존 (중3) .36** .48** -

 4. 4차년도 스마트폰 의존 (고1) .27** .42** .48** -

 5. 5차년도 스마트폰 의존 (고2) .23** .36** .42** .49** -

 6. 성별 .09** .06** .04 .07** .01 -

 7. 1차년도 자아존중감 (중1) -.40** -.23** -.19** -.13** -.10** -.17** -

 8. 1차년도 학업무기력 (중1) .45** .24** .20** .16** .11** .02 -.55** -

 9. 1차년도 부모양육태도 (중1) -.24** -.16** -.12** -.09** -.06** -.04* .49** -.41** -

10. 1차년도 또래관계 (중1) -.24** -.15** -.13** -.10** -.09** .11** .43** -.42** .40** -

11. 5차년도 사회적 위축 (고2) .04 .09** .06** .16** .16** .02 -.10** .09** -.05* -.10** -

M 2.04 2.14 2.18 2.16 2.19 1.46 2.99 1.89 3.04 3.13 2.11

SD .49 .47 .49 .46 .44 .50 .50 .53 1.94 .43 .66

표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p＜.05, **p＜.01. 참여자 수: 1차년도(중1)=2,590, 2차년도(중2)=2,438, 3차년도(중3)=2,384, 4차년도(고1)=2,265, 5차년도(고2)=2,252, 성별: 남0, 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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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폰 의존 발달궤적 유형에 따른 예측요인과 결과요인 분석 

1) 초기 청소년기 특성과 스마트폰 의존 발달 유형

앞서 기술한 대로, 초기 청소년기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조건모형으로 3단계 분석방

법을 적용하였으며, 참조집단(reference group)을 기준으로 다른 잠재집단을 비교 검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로 활용된 초기 청소년기의 특성은 크게 개인요인, 가족

요인, 또래요인으로 구분된다. 개인 요인 중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의존

성 발현 집단’이나 ‘의존성 감소전환 집단’보다 ‘만성 의존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만성 의존 집단’보다는 ‘의존성 감소전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컸으

며, 그 다음으로 ‘의존성 발현 집단’, ‘미의존 집단’ 순으로 속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학업무

기력이 높은 경우 ‘미의존 집단’에 비해 ‘의존성 발현 집단’, ‘의존성 감소전환 집단’, ‘만성 

의존 집단’ 순으로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가족 요인인 긍정적 부모양육

태도와 또래 요인인 긍정적 또래관계는 스마트폰 의존 발달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스마트폰 의존 발달궤적 유형에 따른 사회적 위축의 차이

스마트폰 의존 잠재집단과 고등학교 2학년에 나타나는 사회적 위축과의 관계는 표 5와 

같다. 결과적으로, ‘미의존 집단’, ‘의존성 발현 집단’, ‘의존성 감소전환 집단’보다 ‘만성 의존 

집단’에서 사회적 위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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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잠재집단 수

2 3 4 5

정보지수

AIC  13305.712 13070.194 13056.105 13039.259

BIC 13381.870 13169.784 13173.270 13173.998

sBIC 13340.565 13115.771 13109.724 13100.921

모형비교
LMR 26.290(0.00) 42.259(0.00) 17.961(0.01) 7.804 (0.01)

BLRT 28.388(0.00) 44.947(0.00) 19.104(0.00) 8.301 (0.07)

분류의 질 Entropy .74 .74 .68 .67

분류율

(%)

잠재집단 1 96(0.04) 200(0.08) 274(0.11) 174(0.07)

잠재집단 2 2491(0.96) 271(0.10) 187(0.07) 203(0.08)

잠재집단 3 2116(0.82) 1929(0.75) 1813(0.70)

잠재집단 4 197(0.08) 382(0.15)

잠재집단 5 15(0.00)

표 2

스마트폰 의존 변화유형별 잠재집단 분류  

구분

잠재집단 1
(미의존)

잠재집단 2
(의존성 발현)

잠재집단 3
(의존성 감소전환)

잠재집단 4
(만성 의존)

M(SD) M(SD) M(SD) M(SD)

1차년도 스마트폰 의존 (중1) 1.54(.40) 1.70(.40) 2.05(.43) 2.85(.39)

2차년도 스마트폰 의존 (중2) 1.49(.35) 1.64(.36) 2.18(.39) 2.83(.39)

3차년도 스마트폰 의존 (중3) 1.47(.32) 1.49(.30) 2.25(.41) 2.84(.33)

4차년도 스마트폰 의존 (고1) 1.49(.35) 2.06(.48) 2.20(.39) 2.78(.38)

5차년도 스마트폰 의존 (고2) 1.46(.30) 2.65(.29) 2.21(.34) 2.86(.35)

평균 초기치 (I) 1.590*** 1.837*** 2.069*** 2.670***

평균 변화율1 (S1)1) 0 0 0.094*** 0

평균 변화율2 (S2)2) 0 0.330*** -0.036** 0

n(%) 274(11) 187(7) 1,929(75) 197(8)

표 3

스마트폰 의존 잠재집단별 기술통계, 초기값, 변화율 

**p＜.01, ***p＜.001

1) 평균 변화율1 (S1): 전환기 이전 변화율
2) 평균 변화율2 (S2): 전환기 이후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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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집단 미의존 의존성 발현 
의존성 

감소전환

비교집단 의존성 발현 의존성 감소전환 만성 의존 의존성 감소전환 만성 의존 만성 의존

구분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개

인

성별 -.92 (.56) -.10 (.22) .62(.34) .82(.56) 1.54*(.60) .72*(.28)

자아존중감 .99 (.89) -1.43** (.44) -1.72**(.54) -2.42**(.90) -2.71**(.92) -.29(.37)

학업무기력 1.47**(.56) 1.33*** (.37) 2.80***(.47) -.14(.50) 1.34*(.56) 1.47***(.32)

가

족

긍정적 

부모양육
-.03 (.14) .11 (.08) .06(.11) .15(.14) .09(.15) -.06(.09)

또

래

긍정적 

또래관계
.09 (.46) -.37 (.31) .06(.48) -.46(.73) -.02(.78) .43(.04)

표 4

스마트폰 의존 잠재집단과 예측요인

*p＜.05, **p＜.01, ***p＜.001, 성별: 남0, 여1

구분　

미의존 의존성 발현 
의존성 

감소전환
만성 의존

Group χ2

M
(SD)

M
(SD)

M
(SD)

M
(SD)

사회적 

위축

1.86

(0.07)

2.05

(0.12)

2.11

(0.02)

2.52

(0.09)

미의존 vs 의존성 발현 1.69

미의존 vs 의존성 감소전환 10.70**

미의존 vs 만성 의존 35.85***

의존성 발현 vs 의존성 감소전환 0.22

의존성 발현 vs 만성 의존 9.85**

의존성 감소전환 vs 만성 의존 17.78***

표 5

스마트폰 의존 잠재집단별 사회적 위축의 차이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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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이론과 Ram과 Grimm(2015)의 변혁적 과정 

모델을 통합한 관점에서, 고등학교 진학과 코로나-19가 교차하는 복합 전환기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의존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PGMM)

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달 맥락과 과정의 변동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 발달궤적은 서로 다른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전환

기를 기점으로 스마트폰 의존이라는 디지털 행동의 변화 양상 자체가 달라지는 ‘변혁적 프로

세스’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대다수(약 80%)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반면, 전환기를 

거치면서도 이전과 비슷한 궤적 양상이 유지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소수(약 20%)에 그쳤다. 

이는 청소년 발달 및 디지털 행동 관련 연구에서 전환기를 일률적인 과정이 아닌 질적인 

변동과 발달궤적 재설정이 발생하는 ‘변혁적 구간’으로 이해하고 정교한 모형을 통해 종단적 

변화를 탐색하는 것이 발달적 실재와 다양성을 포착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먼저, 스마트폰 의존 발달 유형 중 가장 많은 청소년이 속한 ‘의존성 감소전환 집단(75%)’은 

초기 청소년기 동안 높은 스마트폰 의존도를 보였으나,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발달적 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전환 이후 점진적으로 의존도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 유형이 전체의 약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발달적 전이를 경험하며 학업 중심의 생활 패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경은, 염동문, 2018; Lim, 2023).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집단은 발달적 전환기 동안 비교적 적응적인 조절 과정을 보이는 청소년들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집단의 청소년들은 초기 청소년기(중1)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학업무기력 

수준을 보였는데, 이들은 이러한 개인 역량을 기반으로 고등학교 진학 이후의 일상에 적응하

며 전환기 이전부터 자기통제 역량을 키워 전환기를 기준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재조정

하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Kim, Jo & Song, 2023). 

‘의존성 발현 집단(7%)’의 경우 중학생일 때에는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으

나, 코로나-19 팬데믹 경험과 중3 후반부터는 의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전환기에 시작된 비대면 일상에서 디지털 환경에 

깊이 몰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과 온라인 상호작용의 

확산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이용을 강화했다는 선행연구와도 연결된다(de Freitas 

et al., 2022). 특히 본 집단에는 초기 청소년기(중1)부터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학업무기력이 

높은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개인 내적 취약성이 고등학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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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규범적 전환기에 요구되는 학업 적응 스트레스와 맞물리며, 오프라인상 경험하는 부담

을 회피하고 디지털 환경을 정서적 대처 및 자기위안의 공간으로 활용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청소년은 높은 디지털 친숙성을 보이고(Lee, Lee, Lee, Jun & Lee, 2023),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적 보상과 정서적 분산을 제공하는 온라인 환경에 쉽게 의존할 수 

있다는 세대적 특성을 고려할 때(Geng & Liu, 2025), 팬데믹 상황은 이들의 스마트폰 접근성

을 확대하고 의존적 사용 패턴을 강화하는 촉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설명한 두 유형이 전환기를 기점으로 스마트폰 의존 발달 양상이 달라진 것과 달리, 

‘만성 의존 집단(8%)’과 ‘미의존 집단(11%)’은 전환기를 경험하는 동안 스마트폰 의존의 발달 

양상에 변혁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두 집단은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만성 의존 집단’은 5년 내내 높은 스마트폰 의존 수준을 유지한 집단으로, 

고등학교 진학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전환기 전후 모두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마트폰 의존 

양상을 보였다. 이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스마트폰 의존 ‘고위험군’의 비율과 유사하

다(장유진, 홍예지, 2019; Parent, Bond, Wu & Shapka, 2022). 이러한 결과는 발달적 전환

과 사회적 전환이 교차하는 복합 전환기에서도, 일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양상이 이미 

초기 청소년기에 만성화되어 이후 전환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집단은 ‘미의존 집단’과는 대조적으로 초기 청소년기(중1)부터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고 학업무기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스마트폰 의존이 고착되기 이전 단계에서 정서

적･학업적 취약성을 동반해 발달해왔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기 이전 조기 예방 개입시, 

자아존중감 향상과 학업무기력 완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후기 청소년기(고2)의 사회적 위축 수준은 네 가지 스마트폰 의존 발달 유형 중 ‘만성 의존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폰 의존이 만성화되는 것이 사회적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누적 과정임을 시사한다. 미디어 종속 이론(Media Dependency Theory; Jung, 

2017)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청소년은 오프라인 관계 불안정이나 갈등 

회피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강화하며, 이는 실제 대면 관계 경험을 축소하고 사회적 기술 

습득 기회를 감소시켜 위축이 심화되는 경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Lim, 2023). 사회적 

대체 가설(Social Compensation Hypothesis)이 제시하듯, 대면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

끼는 청소년일수록 온라인 소통을 선호하지만(Bolger & Amarel, 2007), 디지털 관계는 오

프라인 관계만큼 정서적 지지나 상호 책임성을 완전히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Geng & Liu, 

2025), 사회적 대체물로서는 그 기능이 불완전하다. 이 두 가설을 강화 가설(Rich-Get-

Richer Hypothesis)의 관점에서 종합해보면, 사회적 역량이 낮은 청소년은 온라인 환경에서

도 의미 있는 관계를 확장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스마트폰 의존은 오히려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을 빈약하게 만들어 사회적 역량 저하와 위축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순환을 강화시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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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Kraut et al., 2002). 이러한 반복적 및 누적적 과정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설명해주는 메커니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문제에 대해 개입 시점과 방식을 고려한 시기별 

맞춤형 전략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개입 전략은 스마트폰 의존이 고착화되기 이전 단계

의 예방적 접근과 의존이 시작된 이후의 개입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서울시

청소년미디어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사용 예방 교육(예,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 건강한 사용 교육,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2021), 여성가족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역시 

매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

마트쉼센터, n.s.).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은 주로 중독 예방과 자기조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회적 관계 위축까지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정서조절 훈련(Goal-setting, Self-monitoring, 

Emotional Awareness; Schunk & Zimmerman, 2012)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Lavasani, Mirhosseini, Hejazi & Davoodi, 2011)을 활용하여 만성적 의존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미 의존이 시작된 청소년의 경우 단순한 사용 조절을 넘어, 사회적 관계망 회복(social 

network restoration)이 핵심 개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하는 청소년안전망(CYS-Net)에서는 ‘대면･또래 상호작용 촉진 

그룹 프로그램(예, 사회기술훈련, 또래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위축을 동반한 스마트폰 중독군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청소년정책분석

평가센터, 2015).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스마트폰 만성적 의존은 관계 단절로 이어지므

로, 이러한 현행 프로그램에 대면 사회기술훈련이나 디지털 대체활동 설계, 또래 지지기반 

회복 활동과 같은 ‘디지털 의존-사회적 위축 통합 개입 모듈’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학교가 기능하지 않는 시기(예, 방학)’에 급증한다는 기

존 연구 결과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의존성 발현 집단’과 ‘만성 

의존 집단’의 관계적 취약성이 방학 기간 중 학교의 보호적 기능 약화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스마트폰 의존 위험군에 대한 개입은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보호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는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방학기 집중형 개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디지털 사용 관리 캠프, 또래 사회

성 증진 활동, 또는 가족 참여형 워크숍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난 기간에도 

건강한 사회적 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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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전국적인 제도화 및 방학기 집중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기에, 학교 외 청소년기관, 복지관, 지역 미디어센터 등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방학기 

스마트폰 의존 위험군을 위한 지속적･통합적 프로그램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기존 교육 및 정책적 대응을 보완하여, 발달적･사회적 

전환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맞춤형 중재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환기를 기준으로 종단 데이터를 

분석하고, 변화과정의 이질성을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분석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Kim et al., 2023; Lim, 2023)가 중학교 시점에 주로 집중한 것과 차별화된다. 

또한 중학교 1학년 특성을 선행 요인으로, 고등학교 2학년의 사회적 위축을 함께 분석하여 

스마트폰 의존의 이질적 발달 유형과 그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즉, 청소년의 발달적 

경로가 다채롭고, 전환기 사건에 의해 질적으로 변동하면서(qualitative changes) 발달궤적

이 새롭게 설정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종단 데이터로 가시화하고 입증함으로써, 청소년 발달 

연구와 디지털 행동 연구의 통합적 이해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독창성과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스마트폰 의존의 정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을 통해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 보다 풍부한 스마트폰 사용의 질적 

정보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이미 수집된 2차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사용된 측정 변인이 모두 청소년 자기 보고식이라는 한계가 있다. 연구대상의 자기왜곡이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타인보고나 관찰, 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가 

청소년 초기의 선행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일부 탐색하였으나, 각 요인에 대한 발달 이론 기반

의 구체적 매개 경로를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고, 또한 집단 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스마트폰 

의존 변화 유형을 분석하였기에 유형 내 변화 양상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발달 이론에 근거한 매개 경로를 보다 체계적으

로 검증하는 동시에, 유형별 집단 내 변산에 주목하여 전환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 양상 및 

관련 요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보다 정교한 개입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시변성을 가진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개인 및 환경 요인을 함께 반영함으로써 스마트폰 의존의 발달적 

맥락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1년 단위 반복측정 자료를 

활용해 청소년의 변화를 주로 포착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일상 단위(daily level)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시간적 흐름보다는 일상적 변동(fluctuation)에 기반한 라이프스타일･맥락적 

요인과의 역동적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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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jectories of smartphone dependence across 

transitional periods in adolescents: 

A piecewise growth mixture analysis*

Lee, Yeseul** ･ Lee, Jihye*** ･ Lee, Kum Seon**** ･ Joo, Susanna***** ･Kim, Hyoun K.******

This study identified heterogeneous trajectories of smartphone dependence among 

adolescents during a societal (the COVID-19 pandemic) and a developmental (entry into 

high school) transition. It also examined the roles of individual, parental, and peer 

characteristics in early adolescence, and analyzed how these trajectories were associated 

with social withdrawal in late adolescence. Using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N = 2,590; 54.2% male), we analyzed smartphone dependence from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aged 14, assessed in 2018) through the second year of high 

school (aged 18, assessed in 2022). A piecewise growth mixture model was employed, 

using the R3STEP auxiliary approach and the BCH method. Results revealed four distinct 

patterns: Adaptive Use (11%), Emerging Dependence (7%), Moderate-Decreasing Use 

(75%), and Chronic Dependence (8%). Male adolescent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Chronic Dependence group compared to the Emerging Dependence group, and 

lower self-esteem and higher academic helplessnes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se two risk groups, whereas parental and peer factors did 

not significantly predict class membership. In late adolescence, social withdrawal was 

highest in the ‘Chronic Dependence’ group, supporting its heightened vulnerability 

relative to other groups. This study identifies the ‘Chronic Dependence group’ as the 

most vulnerable to social withdrawal, and underscores the need for early interventions 

to reduce overdependence, strengthen self-esteem, and policy support.

Key Words: smartphone dependency, social withdrawal, adolescence, piecewise 

growth mixture model, developmental traje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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